
중간고사 시험문제

1. [단답형] 전체 시스템의 디자인을 변화시키거나 각 부품 간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혁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점)

2. [단답형]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상업적 의도를 염두에 두고 어떤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 수행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점)

3. [단답형] 대학 내의 기술지식을 기업들에게 이전하고 상용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것 가운데 최근 기업 형태로 설립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점)

4.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문제 (27점)

(1) 지배적 디자인의 이유는 수익체증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수익체증이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2) 코로나19 진단방법은 크게 분자진단(PCR)과 신속진단(항원/항체 면역진단)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한국은 RT-PCR (실시간 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키트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에서 한국의 RT-PCR 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시험문제를 위한 가상의 상황>

* RT-PCR을 활용한 코로나 검사키트는 한국이 개발했고, 세계시장을 주도 중이다.

* RT-PCR을 활용한 코로나 검사키트는 선진국에서 지배적 디자인이다. (저개발국가에서는 

신속진단 선호)

그렇다면 PCR이 선진국 시장에서 지배적 디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상기 문

제의 수익체증이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아래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답하기 바라며, 추가 자료를 검색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 바랍

니다.

* 참고자료 1 (기본자료): http://m.etnews.com/20200331000214

* 참고자료 2 (맨 아래 “항체 신속진단키트ㆍRT-PCR 방식 무엇” 부분 참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405

http://m.etnews.com/20200331000214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405


5. OLED 시장의 5-forces 분석 (27점)

(아래는 2017년 자료를 시험문제용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 기준을 잡지 않고는 시험 문제로 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시험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삭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당시의 신문기사를 약간 수정하여 시험용 지문으로 제시합니다. 이번 시험문제에서는 아래

의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5-forces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료의 기준으로 답

안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 이 경우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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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가 글로벌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디스플레

이 분야의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를 보

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을 넘어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과 막대

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향후 위협적인 경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분기 중소형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 98.3%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도 대형 OLED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2분기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시장 점

유율은 1.7%에 그쳤지만, 대형 OLED 패널의 경우, 99%의 점유율로 독점하고 있다.

올 2분기 전세계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플렉시블 OLED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한 20억54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OLED 시장규모는 이르면 내년부

터 LCD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LCD에서 OLED로 방향을 선회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애플은 자사의 차기 스마트폰인 ‘아이폰X’에 탑재할 패널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했다. 현재로썬 애플이 요구하는 OLED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디

스플레이 말고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사이기도 한 삼성 대신, 다른 OLED 공급업체로 LG디스플

레이를 물망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애플이 안정적인 OLED 패널 확보

를 위해 LG디스플레이에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8·노트8’와 애플의 ‘아이폰X’ 등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가 나란히 OLED를 채택하면서, 타 업체들도 자사

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OLED를 채택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LCD에서 OLED로 눈 돌린 中…삼성·LG "초격차 전략"으로 대응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떠오른 OLED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LCD 생산설비 투자로 ‘공급과잉’의 벽에 부딪힌 중국 업체들도 

속속 OLED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위츠뷰는 올해 중국의 LCD 패널 점유율이 3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

면서, 28.8%를 기록한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국이 LCD 패널 생산을 확

대하는 만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흐름을 감지한 중국 정부는 OLED 생산을 위한 투자·지원에 적극 나섰다.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BOE·차이나스타·티안마 등 중국 업체들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채비를 마치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는 OLED 설비 투자에만 2000억위안(약 35조원)을 투

자한다는 계획이다. BOE는 쓰촨성 청두 'B7' 공장을 통해 다음달부터 6세대(1500㎜×1850

㎜) OLED를 양산하게 된다. 아울러 청두와 인접한 지역인 면양에서도 중소형 OLED를 원

판기준 매달 4만 5000장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CSOT는 지난 4월 우한 공장에 350억위안(약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 트룰리도 7월 

404억위안(약 7조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버디스플레이는 267억위안(약 4조

6000억)을 들여 중국 상해에 6세대 플렉시블 OLED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티안마와 차이나스타, CEC판다, 비저닉스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속속 OLED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양산에 성공해 시장에 패널 공급을 시작한다면, 삼성·LG 등 국내 업체들과의 치열

한 점유율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OLED가 자국산 스마트폰에 채용되고, 애플도 공급처 다

변화를 위해 중국산 패널을 채택한다면, 현재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으로서도 시

장 점유율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초격차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까지 16조원을 투자해 아산 A3 공장을 증설키로 했다. 이 공장이 

증설되면 OLED 생산량이 기존 월 5만 5000장에서 13만장 규모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도 2020년까지 17조원을 투자해,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전략이

다. 파주에 건설 중인 10.5세대 ‘P10' 신공장에선 OLED TV 패널 생산라인을 메인으로 구

축하고, 6세대 플렉시블 OLED라인도 일부 갖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출처 시사오늘 시사ON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14


